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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수신 즉시 활용해주십시오.

	W컨셉, 제도권 패션 온라인 전환 통로…
“브랜드도 20% 늘고, 매출도 40% 떴다”

	□ 제도권 브랜드 20~30대 고객 매출 증가하며 패션 플랫폼서 성과… 온라인 전환 가속
□ 검증된 상품 경쟁력, 안정적인 공급 능력 등 운영 체계에 W컨셉 컨설팅 지원 효과



오프라인 기반으로 성장한 제도권 브랜드가 W컨셉에서 뜨고 있다.

패션 플랫폼 W컨셉은 올해1~11월 ‘제도권 브랜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플랫폼 내 핵심 고객층인 20~30대 고객 구매가 급증하면서 제도권 브랜드의 온라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도권 브랜드는 백화점 등 전통 유통 채널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브랜드를 뜻한다. 이터널그룹, 대현, 시선인터내셔날, 바바패션 등이 운영하는 온앤온, 듀엘, 잇미샤, 제이제이 지고트 등 브랜드가 대표적이다. 올해 제도권 브랜드를 적극 확대하면서 입점 브랜드 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W컨셉은 다양한 브랜드와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복 기업 대현의 ‘씨씨콜렉트(CC Collect)’는 올해 매출이 10배, ‘르하스(L’H.A.S)’는 3배 성장했다. 최근 입점한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신규 브랜드 ‘앙개(anggae)’도 협업을 강화해 20~30대 고객 선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제도권 브랜드의 상품 경쟁력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 등 운영 체계에 W컨셉의 리브랜딩 컨설팅 지원이 더해진 결과다. W컨셉은 상품의 디자인·소재뿐만 아니라 화보 등 전반적인 비주얼 컨설팅부터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까지 전방위로 지원하면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이지은 W컨셉 상품2담당은 “앞으로도 제도권 브랜드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패션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플랫폼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고맙습니다. W컨셉 홍보팀입니다. (총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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